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창조의 좋은 예입

니다. 인터넷 만남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만나

는 것을 가능게 합니다. 국가형제회는 상임위원회

와 여러 위원회를 주, 월, 분기별 인터셋 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평환 위원회는 이민, 환경보호, 정평환 영성, 영

성 교류 네 분야의 모임을 가졌고 많은 인터넷 양

성 모임도 가졌습니다. 하와이 지구를 포함한 국

가, 지역별 양성 워크샵을 열었고, 양성위원회의 

‘금요일 양성’에 호응하여 여러 주별 금요일 나눔도 있었습니다. 스페니쉬 양성봉사자들

은 분기별 영상 모임을 가졌고 (한인 봉사자들도 모이면 좋겠지요?), 유프라 위원회는 젊

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에니메이터 수업을 매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형제회의 세 위

원은 여려 지구형제회장들과 정기 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좋은 토의, 프란치스칸 개발, 관계 맺기의  

훌륭한 창조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계속되어 국가상임위원회는 새로 선출된 지구형제회 위원들과 영상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새로 선출된 지구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위원들의 에너지, 열정, 봉사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서 새 재속 프란치스칸 봉사자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축복이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들의 지구형제회에서의 봉사가 국가형제회에서도 계속 되길 바랍니다. 

만남의 장애가 해소되어 여러 위원회가 활성되었습

니다.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

었습니다. 영성보조자 지침 개정과 새 데이타 베이스 

작업 등 여러 프로젝트를 위한 주별 모임이 있었습니

다. 영성 계획팀은 2021 년 여러주 만나 영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7 명으로 늘어난 웹팀은 매주 트레

이닝과 국가형제회 웹사이트 개선에 관한 의견 교환

을 위해 만났습니다. 

올해 결성된 두 구룹에 기대가 큽니다. 지역 다양성

과 Accessibility 위원회입니다. 이 두 구룹은 타우지

에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지구에도 비슷한 구룹이 결

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프란치스칸 가족과 만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종파 위원회는 다른 교회와 

전례의 프란치스칸 친척들과 프란치스칸 일치 위원회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사, 수

녀, 재속회원들이 매달 영상으로 프란치스칸 가족 포럼을 가졌습니다. 프란치스칸 액션 

네트웍은 ‘정의 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많은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이러한 여러 지역 단

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에 자극받은 이러한 구룹들은 사회와 환



 

 

경 정의를 구현코자 모였습니다. 프란치스칸 액션 네트웍의 새 책임자로 재속 프란치스

칸 미셸 던 자매가 임명되었습니다. 평화와 정의 분야의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매와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넓은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찬미받으소서 웨비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국제형제회는 저

희 정평환 위원회에 웨비나를 위한 비디오 준비를 요청하였고, 우리 다문화 위원이 자료

를 스페니쉬로 준비하였습니다. 

미국형제회는 프란치스칸 연맹이 개최한 첫 영상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시대의 증표에 

부응하고 ‘프란치스칸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하여 연맹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프란치스칸 가족이 이러한 쇄신에 참여하였고 국가형제회는 관계된 많은 도움 행사

를 주관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프란치스칸들이 함께 일하라는 부름에 눈을 뜨게 하

여 교회와 세상을 재건에 참여하게 합니다.  

물론 가상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영감, 영속적 양성, 소식의 보물 상자인 여러분 집에 배달되는 

타우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웹에도 있지만, 형제회에 관심있

는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잡지입니다. 

하느님과 서로에 관한 

우리의 사랑 역시 정말

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

도하고 관계를 증진하고 

책임을 나누고 형제회를 

일과 희생, 영속적 양성

을 통한 배움과 성장, 복

음 생활화에서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모임을 통하여 많을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서로 함께 하는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

고, 곧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함께함은 기도와 양성과 성장을 풍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 긴밀해지고 가

상의 대화와 형제적 대화가 되고, 서로에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의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방

법으로 우리 형제회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인내의 덕을 더 발휘하고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좀더 자

애롭고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

고 서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현실에서도 기쁨과 희

망의 전달자가 되어야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난 해 희망은 확실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